
보톡스 광고에 속지 마세요
FDA, 보톡스 광고 중단요구 … 앨러간은 강력히 반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보톡스 제조기업인 앨러간이 미국 연방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정

보를 담고 있다며 해당제품의 TV광고 및 환자들에 대한 홍보전단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FDA는 최근 앨러간에 보낸 공문에서 환자들을 위해 펴낸 홍보전단이 주름살 제거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 주사액의 효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보통은 4개월)에서 약물 사용이 승인된 인체 특정부위가 어

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는 또 앨러간은 의사들을 위한 웹사이트에서도 보톡스 용액을 어느 정도 희석해 사용해야하는 지 헷갈

리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의 위반통보 공문은 경고장 발부의 전단계로 해당회사에 10일간 서면대응할 기한을 주고 있다. 앨러간

이 광고중단을 이행하지 않으면 FDA는 다음 조치로 경고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에 앨러간은 미간주름 제거 등 미용목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톡스에 대한 TV광고

혹은 홍보책자 배포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당국의 모든 지적에 대해 강력히 의견을 달리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FDA의 공문발송으로 9월9일 뉴욕 증시의 앨러간 주가는 주당 65센트 하락해 56.44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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